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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미술치료가 일 지방 공무원의 우울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며 충청북
도 지방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이며 실험군 대조군
을 무선배정하고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1주일 전·후에 K-BDI와 직무만족도 검사를 통해 우울 점수와 직무만족
점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3.0을 사용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첫째, 
집단미술치료는 대조군 대비 실험군 공무원의 우울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둘째, 집단미술치료는
대조군 대비 실험군 공무원의 직무만족 상승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집단미술치
료가 충청북도 지방 공무원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직무만족감을 상승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집단미술치료가 일 지방 공무원 개인의 정신건강은 물론 공무원 조직의 생산성 및 주민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집단미술치료가 지방 공무원 개인의 정신건강과 조직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미술치료, 지방 공무원, 직무 스트레스, 우울, 직무만족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group art therapy on the depression 
and job satisfac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March 2017 to March 
2018 and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twenty public officials in North Chung-Chung Province. 
They randomly placed in two different group : 10 in experimental group, 10 in control group. To 
measure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K-BDI and Job Satisfaction Scale were used a week before 
and a week after the intervention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Data was analyzed using paired t-test 
with SPSS Statistics 23.0. The result was as follows : First, there was significant change to alleviate 
Depression.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change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f effectiveness of group art therapy. The findings in this study are not only helping 
public officials’ individual mental health but also enhancing productivity of local government and the 
quality of service to local residents in Chung-Chung provin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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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으
로 인한 중앙정부로부터의 폭넓은 권한 위임과 통제완화
는 각 지방 정부에 대해 독자적 정책 결정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했다[1,2]. 지방자치제는 기존 행정제도의 권
력 관계 및 이해관계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고 중앙정부
의 일률적인 통제에서 벗어난 지방 정부들은 각 지역의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심하게 되었다[3,4]. 
더불어 지식 정보화 사회의 가속화,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화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의 영향으로 민간 경영 차
원의 조직관리론과 인사체제가 도입되며 공무원 공직사
회 전반의 긴장감도 높아지게 되었다[5]. 또한 지방 정부
가 지역에 적합한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
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증대되었고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각 지방 정부 공무원들의 
역할과 책무도 가중되었다[1-6].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국민들의 자유롭고 
질서 있는 사회생활이 영위되도록 하는 행정 서비스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는”[2]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으
로 대표되며 직무 스트레스가 적을 것으로 인식되어온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라
는 슬로건 아래 공무원 조직의 축소와 구조조정이 이뤄
졌고 ‘철밥통’이라는 말로 대표되며 폐쇄적이었던 공무
원 사회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7]. 이렇게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행정 운영 방식에 성과 중심 모델을 도입
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공무원 조직 간, 구성원 간의 경쟁
이 심화함에 따라 각 지방 정부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는 
지방자치제 이행 전에 비해 증가되었다[2,8]. 

2015년 발행된 ‘서울시 공공부문의 감정노동에 관한 
보고서’ 에 의하면 조직 내 공무원은 시민의 요구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을 요구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 공무원
들에게 보다 높은 전문성, 책임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1,8].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들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사명감, 각종 
민원과 주민 요구를 조율해야 하는 책임감의 증가 등으
로 인해 지방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낮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1-9]. 시민의식 향상과 다문화가정 증가 
등 주민들의 서비스 요구가 복잡해지는 경향과[2] 공무원
들에 대한 보다 높은 전문성, 책임성, 윤리성에 대한 요
구는[1,2,8] 상기한 지방자치제로의 행정체계 변화와 함
께 과거에 비해 지방 조직 공무원들에게 높은 직무 스트
레스를 경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지방 공무원들이 

불안과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을 증가시켰다[2, 5-8]. 

업무상 요구 사항들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을 벗어
나거나, 근로자의 바램과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해로운 
신체적ㆍ심리적 반응인 직무 스트레스는[10] 신체적· 심
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
의 유의미한 상관성은 선행연구들에서 입증되어왔지만
[11-13], 대부분 업무 긴장도가 높거나 직무 자체가 위
험에 노출되기 쉬운 소방, 경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8]. 하지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우울장애 평생 유병률은 8.7%로 일반인보다 높은 수치
로 조사되었으며, 우울장애 수준의 심각한 정도는 아니
지만 26.7%가 중증도 우울, 19.4%가 경미한 우울을 경
험하였다는 보고는[2] 일반 공무원의 스트레스와 우울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다.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하루 최소 8시간 이상 직업
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와 우
울은 직무만족 뿐 아니라, 삶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 또한 공무원의 직무는 정책 결정과 사회통제의 
기능과 관련되기에 시민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주
민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1-4]. 지방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할 때 행정수행 측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지방 
정부의 지역 발전을 위한 목표달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직무 
불만족, 삶에 대한 불만족 등의 부정적 요인은 일선 업무
를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 개인의 건강 측면은 물론 대국
민 서비스의 질과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궁극적
으로는 지방 정부의 정책집행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의 폭넓은 파급효과를 갖는다[1,2,6]. 오인수 등의 메
타분석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조직 성과와는 정적인 관련
성이, 이직 의도와는 부적인 상관성이 확인되었다[15]. 
따라서 지방 공무원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조직 차
원에서의 관리를 통해 직무만족과 삶의 대한 만족을 재
고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
하고 공공조직의 효율적 운영의 측면에서도 지방 정부의 
중요한 사안이 된다[1-3,15].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근로자
가 자신의 직무를 좋아하는 정도 혹은 직무 관련 환경에 
대한 근로자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태도를 지칭한다[16]. 피고용인의 직무 불만족은 피고용
인의 소진(burnout)을 초래하고 심리적·신체적 문제를 
발생시키며[5] 소진은 피고용인의 결석률, 이직률 건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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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직결된다. 34개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Tait 등[17]
의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양(+)의 상관관
계가 확인된 만큼 직무 만족은 조직 관리에 주요한 요인
이 된다[2,4]. 따라서 지방 정부 조직의 구성원인 지방 공
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와 직무
만족, 삶의 만족, 조직 만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방안이 필요하다[5]. 또한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지
방 정부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도 조직 및 인사 관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될 필요
성이 있다.

집단미술치료는 미술 작업과정에서 경험하는 창조성
에 의한 치료 효과와 더불어 집단에서의 관계성으로 인
해 치료적 효과가 촉진된다[18,19]. 우울을 경험하는 개
인은 삶의 사건이나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반응을 탐
색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자신 내면의 심상을 탐색하고 집단 구성원 안에서 
안전하게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며 지지받는 등의 지지적 
상호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우울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
다[20]. 집단미술치료가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 역할 갈
등, 책임 압박감 등의 직무 스트레스에 긍정적이 었다는 
연구결과와[21], 김미혜 등[22]이 성인 및 노인을 대상의 
우울 완화를 위한 집단미술치료연구 24편을 메타분석한 
결과 Cohen의 효과 크기 해석에 따라 ‘큰’ 효과 크기가 
도출된 결과는 지방 공무원의 우울에 집단미술치료가 효
과적일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이제까지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미술치료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21,23-24] 일부 수행된 바 있으나 
미술치료가 공무원의 우울과 직무 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일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가 우울과 
직무만족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정유진 등의 
선행연구[23]에서 사회적 지지 집단미술치료가 조직 지
향 변수인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검증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지향하는 객체를 달리
하여 보다 개인 차원의 변수인 우울과 직무만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직무만족은 삶의 만족
과도 관련성을 갖으며 나아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 
성과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4]. 따라서 본 연
구를 통해 집단미술치료가 지방 공무원의 우울과 직무만
족의 정신건강 관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결과
를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집단미술치료가 지방 공무
원 개인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조직 생산성 향상 및 관리
에 적용가능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상기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른 구체적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가 일 지방 공무원의 우울에 미치
는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집단미술치료가 일 지방 공무원의 직무만족
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집단미술치료가 일 지방 공무원의 우울

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무선배정을 
통한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Pretest -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기간
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이며 충청북도 A 시
청 실무담당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충청
북도 A 시청 내 대회의실에서 주 1회 120분, 8회기의 집
단미술치료를 실시했다. 집단미술치료 실시 1주일 전, 실
시 1주일 후 실험군 대조군 각각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K-BDI, 직무만족도 검사를 하였다. 집단미술치료 프로
그램은 예비실험을 진행한 후, 2017년 8월부터 12월까
지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는 Table 1과 
같다. 실험집단은 상기한 일정에 따라 집단미술치료 프
로그램을 실시했으며, 통제집단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고려하여 사후검사 이후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치유 관
련 특강을 희망자에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Group Pre-test treatment Post-test

Experimental O1 X1 O2

Control O3 O4

O1, O3: Pre-test (K-BDI, Job Satisfaction)
X1: Group Art Therapy
O2, O4: Post-test (K-BDI, Job Satisfaction)  

Table 1.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2.2 연구 도구 
2.2.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공무원을 대상으

로 한 집단심리치료, 미술치료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구
성하였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의 구성은 Yalom
과 Leszcz[25,26]이 언급한 보편성, 이타주의, 응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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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Purpose Medium

1 Nick name card,
Connecting drawings Building rapport crayon,

color pencil

2 Emotional Mandala,
Wet Painting

Exploring
Inner space

watercolor 
painting

3 Handling negative emotion Knowing  stress 
situation

papers, 
crayon

4 Group Drawing Self-expressiongro
up cohension

watercolor 
painting,
crayon

5 Reconstruction
Masterpiece painting

Strengthening 
psychological 

resources

painting 
copies,

glue

6 Paper marbling,
Calligraphy Inspire positivity marbling 

painting

7 Hope Lantern Self affirmation paper lantern,
glue

8 Group Wing painting Integration,
Strengthening

watercolor
painting, 
markers

Table 2. Group Art therapy Program

등의 집단의 치료적 요인들과 House[26,27]의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3가지 지지적 요소를 
주요하게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House가 제시한 지지적 
요소는 총 네 가지로 개인의 문제에 대한 공감, 경청 등
의 정서적 지지,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정보, 조언 등의 
정보적 지지, 돈이나 노동력 등의 도구적 물질을 제공하
는 물질적 지지, 인정과 의사존중 등의 평가적 지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는 물질적 지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지지적 요소를 적용했다. 감정과 정서를 공유하
고, 유사한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개인적 스트레스 상
황에 대해 집단원의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며, 미술치료 
작품 완성 후에 감상하며 의견을 나누고 상호 피드백하
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예비실험을 통해 박사과정 동료집단의 피
드백을 취합하고 미술치료학과 교수의 슈퍼비전을 종합
해 수정 및 보완 후 최종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
술치료 전공 박사과정 2인이 주 치료사, 보조 치료사로 
각각 역할을 나누어 진행했다. 매체는 크레파스, 마커펜, 
수채화, 마블링 물감 등의 건식, 습식 드로잉 및 페인팅 
매체를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각 회기에서는 
매 회기 인사 및 주제 나눔(10분), 도입(30분), 휴식(5
분), 주제별 미술치료 활동(45분), 작품 나눔 및 마무리
(30분)로 구조화하여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였다. 또한 전
체 회기에 있어 3회의 집단 내의 개인 작업을 진행한 후 
1회의 집단작업이 반복되도록 8회기를 구성했다. 집단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 치료사는 미술치료 프로그
램을 진행하면서 구성원 개개인의 발언과 미술치료작품
에 대해 구체적인 반응과 상호 피드백을 유도하였고, 지
지와 격려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설정해 매회기 지지
적 분위기와 상호작용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하였다. 위
의 기술한 프로그램에 대한 주제, 목적, 매체에 대한 세
부 내용은 Table 2와 같다.

2.2.2 우울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척도는 한국판 Beck Depression 

Inventory(K-BDI)로[27,28] 21문항, 4점 리커트 척도
이며, 점수 범위는 0-63점이다. BDI는 0-9점을 우울하
지 않음, 10-15점을 가벼운 우울, 16-23을 중간 정도 
우울, 24-63을 심한 우울로 분류된다[28,29]. 본 연구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α= .88였다.

2.2.3 직무만족 척도
본 연구의 직무만족 척도는 Kalleberg[29,30]의 5문

항과 이성윤[30,31]의 2문항을 수정 재구성한 이병록
[31,32]의 직무 만족 8문항을 사용했다. 본 문항은 ‘나는 
내 업무에 만족한다’, ‘나는 내 업무가 나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일을 친구에게 추천
하고싶다’ 등이며, 각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되
었다. 본 연구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이
었다.

2.3 연구 대상
충청도 지방 A 시청에서 본 연구에 참여 의사가 있는 

6∼8급 실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은 
뒤 무선 표집하여 20명을 선정하고, 무선배정을 통해 실
험군 10명, 대조군 10명을 선정했다. 연구 대상은 30대
∼50대이며 근속 기간 2년 이상∼24년 이상의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행정지원과 민원응대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한 동질성 검증 결과, 실험군과 대
조군의 우울, 직무만족 점수에서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동질했다(p>.05).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 
동질성 검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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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Age
Grade 
of Civil 
Servant

Working period of
A city hall

Experimental
Group

A M 46 8 5 years

B F 52 6 15 years

C F 38 8 4 years

D F 45 6 5 years

E F 51 6 24 years

F M 33 8 2 years

G F 31 7 4 years

H F 36 8 2 years

I F 31 8 3 years

J F 47 7 6 years

Control
Group

K F 35 7 7 years

L M 39 6 13 years

M F 31 7 7 years

N M 44 7 8 years

O F 34 7 10 years

P M 39 8 4 years

Q F 42 7 12 years

R F 34 7 7 years

S M 50 8 5 years

T M 35 7 6 years

Table 3. Participants’ background information

Group M SD t p

Beck 
Depression 
Inventory

experim
ental 14.8 5.47

-1.06 .30
control 17.8 5.50

Job
Satisfaction

experim
ental 59.9 15.69

.95 .35
control 53.2 15.83

*p<.05

Table 4. The equivalence pretesting (t-test) scores of 
participants' Depression Inventory and Job 
Satisfaction

2.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집단미술치료가 일 지방 공
무원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K-BDI 척
도를 통해 나타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후 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수행했다. 집단미술치
료가 지방 공무원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하여 각 척도상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후 차이
를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수행했다.

3. 연구 결과

3.1 우울의 사전 사후 변화
집단미술치료가 지방 공무원의 우울 점수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하였다. 실험군의 사전검사 평균은 14.8, 표준편차는 
5.47이고 사후검사 평균은 10.9, 표준편차는 4.07이다. 
실험군의 우울 점수는 완화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t=3.97, p<.01). 반면, 대조군의 사전검사 
평균은 17.4 표준편차는 5.50이고 사후검사 평균은 22 
표준편차 11.74로 우울 점수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우
울 수준은 가벼운 우울 범주 내에서 감소하였으나, 대조
군의 우울 수준은 중간 정도 우울 범주 내에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실험군의 표준편차에 비해 대조군
의 표준편차가 크게 늘어나 실험군의 경우 평균을 중심
으로 편차가 크지 않음에 비해 대조군의 표준편차는 평
균을 중심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집단미술치료가 지방 공무원의 우울 점수를 감소시키
며 편차의 격차를 조절하여 우울 완화에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낸다. 본 내용은 Table 5, Fig. 1과 같다.

Beck 
Depression 
Inventory

Pre-test post-test
t p

M SD M SD

Experimental 14.8 5.47 10.9 4.07 3.97 0.003**

Control 17.4 5.50 22 11.74 -1.34 0.211

**p<.01

Table 5. Result of t-test for scores difference in Beck 
Depression Inventory

Fig. 1. Scores difference in Beck Depression Inventory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2권 제5호332

3.2 직무만족의 사전 사후 변화
집단미술치료가 지방 공무원의 직무만족 점수에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6, Fig. 2와 같다. 실험군의 사전검사 평
균은 59.86, 표준편차는 15.69이고 사후검사 평균은 
66.06, 표준편차는 15.35다. 실험군은 사전 직무만족 점
수에 비하여 사후 직무만족 점수가 상승했으며,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t=-4.18, p<.01). 반면, 대조군의 경
우 사후 점수에서 직무만족 점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집
단미술치료가 지방 공무원의 직무만족 향상에 효과적이
었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Job satisfaction
Pre-test post-test

t p
M SD M SD

Experimental 59.86 15.69 66.06 15.35 -4.18 0.002**

Control 53.16 15.83 37.31 14.31 3.61 0.006**

**p<.01

Table 6. Result of t-test for scores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Fig. 2. Scores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충청북도 A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실험군의 우울은 대조군의 
우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실험군 
참여자들의 성비가 여성과 남성 8 : 2의 비율로 구성되었
지만 인구 사회학적 변수 중 성별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 32]. 공무원 대상의 
우울 완화 목적의 미술치료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가 어려웠다. 하지만, 박현희 등[33]의 연구

에서 CES-D척도[34]로 지방 공무원의 우울 점수를 측정
한 결과 행정직 공무원의 우울 점수가 14.46으로 소방공
무원 12.26[35], 사회복지공무원 12.50[3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조명제와 김계회[34]의 연구의 기준으로 평가
했을 때도 지방 공무원의 우울은(27.7%) 국내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8.096명에 대한 우울에 대한 결과
(15.9%)보다 높았다[37]. 이 연구 결과들은 특수직 공무
원의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관심과 연구 및 지원이 필
요함을 시사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조군의 사후 우울 점수의 편차 범
위가 대조군의 사전 우울 점수의 편차에 비해 늘어났다. 
반면 실험군의 사후 우울 점수의 편차 범위는 실험군의 
사전 우울 점수의 편차와 큰 차이 없이 평균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가 진행된 시기는 1년 
중 4분기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일반적으로 지방 공무
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 긴장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 실험군의 우울은 감소하고 대조군의 
우울은 증가하며 대조군의 표준편차가 실험군에 비해 늘
어난 결과는 집단미술치료가 충청북도 A 시청 공무원들
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해 공무원들의 우울을 완화하고 관
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유진 등의 선행연구[24] 결과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의 하위요인인 직무요구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박현희 등[33]의 연구에서는 직무요구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한 가지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선행연구[24]에서 집단미술치료의 
직무요구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와 본 연구의 집단미술치
료의 우울 완화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에 상관성이 존재
함을 유추할 수 있다. 유선영 등[8]의 연구에서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서 업무수행 중 대인관계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의 위험도를 9배까지 높이므로 조직 내 
지지적 분위기의 촉진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본 연구에서 
House[28]의 지지적 요소를 주요하게 고려해 집단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집단에서 상호 간 지지를 충
분히 경험하게 한 방향성이 유효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준
다. 본 연구는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 스트레
스, 우울을 변인으로 한 미술치료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
서 지방 공무원의 우울 완화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집
단미술치료를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도
출하여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집단미술치료가 충청북도 지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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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직무만족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대조
군의 직무만족 점수는 감소했다. 이 결과는 황해경 등
[22]의 연구에서 집단미술치료가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
스 결과요인 중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엄태
순과 김현실[2]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직무만족과 우울은 역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조군의 직무만족이 감
소하고 우울이 증가된 결과에서 보이는 역상관 관계와 
맥을 같이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우울
의 유의미한 감소와 직무만족의 유의미한 상승이라는 결
과를 통해 집단미술치료가 일 지방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긍정적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직무만
족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척도는 존재하지 않아[4] 직무만
족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인 충청북도 
지방 A 시청 공무원들에게만 유용하며, 표본의 대표성이 
전체 지방 공무원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최초로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집
단미술치료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
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충청북도 지방 공
무원의 우울, 직무만족에 대한 개인 정신건강 측면에 대
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선
행연구의 근거를 바탕으로 조직 생산성 향상, 주민 서비
스의 질 향상에 대한 선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변화는 실시 전에 비해 지방 공
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에서는 “중앙 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이 국정
개혁 100대 과제 중 하나였고[3], 참여정부에서는 지방
분권화가 국정과제의 주요 사안이었던 만큼[4] 지방자치
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제도로 기능해왔
다. 지방 공무원의 대민업무도 증가 되었는데, 사회통제 
기능과 관련되는 공무원의 대 주민 업무는 시민의 권리
와 연관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의 일상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1-4]. 따라서 과도한 스트레스
로 인한 우울, 직무 불만족, 삶에 대한 불만족 등의 부정
적 요인은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 개인의 건
강 측면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의 질과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1,2,5]. 호텔 조직의 우울감과 서비스 지향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한 연구에서[38] 우울감이 클수
록 고객들에 대한 종사원의 서비스 의지는 낮아지며 우

울감과 서비스 지향성의 부(-)적 상관성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지방 공무원의 우울감 역시 각종 민원을 비롯한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방 공무원의 우울과 직무만족 삶의 만족에 
대한 재고는 개인의 정신건강 관리 측면에만 유익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조직의 효율적 운영의 측면에서도 지방 정부 조직에 
중요하다[1-3,15]. 직무만족은 조직 성과와는 정적인 관
련성이, 이직 의도와는 부적인 상관성 확인되어[15] 직무
만족감을 높여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것은 지역 주민에
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적 측면에도 긍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조직 
구성원이 보다 생산적이라는 사실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
라 공공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39]. 이렇게 우울과 직무
만족 요인은 모두 개인은 물론 조직 생산성과도 연관되
며 이는 외부 서비스 지향성과도 상관성을 갖는다. 따라
서 본 연구의 지방 공무원의 우울과 직무만족에 대한 긍
정적인 결과는 조직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 서비스의 질
을 높이는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지방자치제로의 행정환경의 변화, 성과 중심적 대응방
식으로 인한 경쟁 심화, 지식 정보화 사회의 가속화로 인
한 공무원 개인 역량 개발에 따른 부담은 지방 공무원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연
구의 우울과 직무만족에 대한 긍정적 결과는 삶의 질과 
삶의 만족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삶의 만족의 향상은 개인적 건강관리를 
넘어 조직 생산성 향상, 대국민 서비스 질의 향상에도 긍
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충청북도 지방 공무
원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미술치료의 우울과 직무만족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를 지방 공무원에 대한 효과로 일반
화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공무원 개인의 우울과 직무만족
에 대한 효과를 검증했지만 공무원 개인의 정신 건강에
서 출발하여 조직 내 생산성, 주민 서비스의 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결
과를 통해 유추하고자 하였다. 향후 일반화가 가능한 연
구설계를 통한 지속적인 검증과 함께 집단미술치료 효과 
지속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후속 연구가 이뤄지기
를 제언한다. 나아가, 지방 공무원의 우울과 직무만족 등
의 정신건강 측면에 대한 보다 과학적 집단미술치료 모
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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